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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가을,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 좋을 때 학술토론회를 위해 귀 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다. 

 

존경하는 아다사 츠네히로 회장을 비롯한 긴끼세리사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님, 

저는 지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귀 회가 세

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은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AOTCA총회가 귀 회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학술토론회가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10차례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충실히 친선우호관계를 돈독히 구축해 왔습니다. 

 

금번 주제는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이나 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세무사가 조세

행정 역할 등에 대한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유익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특히 우리 양국은 유사한 세무사제도와 법률 등을 갖고 있어 상호 같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술토

론회는 장족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긴끼세리사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깊

이 감사 드립니다.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 장   최   상   곤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입니다. 

 

우선 지난해 10 월 2 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창립 50 주년 기념식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참석해주셔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곳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귀 회와 우리 회는 1991 년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2005 년 11 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매번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평가는 긴끼세리사회 

내외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제목은 한국ㆍ일본 양국의 세무조사 현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세무조사현상이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カムサハムニ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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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끼 세 리 사 회  
                                        회  장  아사다 츠네히로 

  


